
합성수지 운송비용 상승 불가피
화물연대 파업 6월29일 종료 … 컨테이너 운송요금 9.9% 인상

6월25일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이 5일만에 끝났다.

화물연대는 6월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(CTCA)가 제시한 운송료 인상 최종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

표를 벌여 찬성률 67%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.

화물연대는 협의회와 운송료 9.9% 인상에 잠정 합의하고 6월2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

부별 찬반투표를 벌였다.

화물연대와 협의회는 6월27일 1차

운송료 교섭을 시작했고 28일 오후부

터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

다.

화물연대는 1차협상에서 30% 인상

안을 제시했으나 2차협상에서 23%로

낮추었고, 협의회는 1차에서 4-5%를

제시한 후 2차에서 6%로 높였다.

이후 협의회는 한자릿수 인상안을 고수하고 화물연대는 두자릿수를 요구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화물

연대가 9.9% 인상안을 잠정 수용하며 타결의 물꼬를 텄다.

화물연대는 업무복귀 발표문에서 “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운송 시장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

다는 점과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전사회적으로 알려졌다”고 주

장했다.

다만, “정부가 제시한 화물운송 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핵심적 요구가 대

부분 수용되지 않았다”며 “운송업계와의 교섭을 통해 타결된 운송료 인상 역시 화물운송 노동자의 경제적 어

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”고 지적했다.

화물연대는 “앞으로 법제도 개선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통합당, 통합진보당과 입법화 투쟁을 벌일

것”이라며 “새누리당 역시 표준운임제 요구를 조속히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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